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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11. 10.(화) 배포 2026. 11. 10.(화) 10:00

연구실부터 임상 현장까지, 
차세대 결핵 진단·치료 실용화 연구 성과 공유
-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결핵 연구 심포지엄 개최
- 차세대 진단·치료 실용화, 결핵 완치 후 후유증, 비결핵항산균 연구 논의
- 국내 결핵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방안 모색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11월 10일(화) 한국

프레스센터 매화홀(서울 중구)에서 「제7회 결핵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결핵 연구의 새로운 아젠다 모색」을 주제로, 결핵 

진단ㆍ치료 연구 성과의 임상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 결핵 완치 후 폐질환과 

비결핵항산균 감염 등 변화하는 결핵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차세대 진단·치료 기술 개발과 

실용화, ▲K-TB-N 데이터를 활용한 결핵 후 폐질환(PTLD) 연구, ▲비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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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균(NTM) 감염 질환 대응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 PTLD: Post-TB Lung Diseases,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세대 결핵 진단·치료 기술의 개발 성과와 

실용화 방안을 다룬다. 차세대 다제내성결핵 진단 키트의 성능을 유사한 

유전자 패널과 비교·평가한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치료 기간 단축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해외 임상연구 추진 현황과 신규 다제내성결핵 치료

법을 공유한다.

 이근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최근 결핵 연구는 진단·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료를 마친 이후 환자의 건강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전주기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간 결핵 연구의 성과를 짚어보고, 새로운 

결핵 연구의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결핵 퇴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차세대기술

을 활용한 정밀진단과 치료효과 예측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와 임상, 연구와 정책을 연결하는 연구 

지원을 지속해 결핵 연구 성과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7회 결핵 연구 심포지엄 프로그램

담당 부서
국립감염병연구소

세균질환연구과

책임자 과  장 유정식 (043-719-8460)

담당자 연구관 이성경 (043-719-8230)

담당자 연구사 전세미 (043-719-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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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제7회 결핵 연구 심포지엄 프로그램


